
<1 9 9 4년 화학기업 경영실적>

석유화학 시너지효과 작용
화학산업 경영 3년만에 "정상화"
9 4년 상장기업과 장외등록기업을 포함한 2 3 4개 화학기업의 총매출액은 4 9조8 3 2 5억원을 기록한 것

으로 집계됐다.

이들 2 3 4개 화학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총 9 5 8 2억원으로 매출액의 1 . 9 %를 차지해 9 3년 5 0 0대 화학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3 5 6 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호황을 구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8 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국내경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특히 국

내 화학산업은 9 4년 예기치 못한 해외 석유화학기업들의 공장트러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호기를 맞

았다. 또 석유화학이 호황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 화학산업들과의 시너지효과에 따른 상승작용이 컸

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 4년 2 3 4개 화학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 1 2 9억5 9 5 2만원, 평균당기순이익은 4 0억9 5 0 0만원으로 9 3년

5 0 0대 화학기업의 평균매출액인 1 2 7 8억8 3 0만원, 평균당기순이익 7억1 2 7 3만원과 비교해 평균매출액

은 66.6% 증가했고 평균당기순이익은 무려 484.7% 폭증, 영업실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분석

됐다.

2 3 4개 화학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8개사) 20.7%, 식음료( 4 6개사)

18.8%, 화학섬유( 1 1개사) 12.4%, 석유화학( 1 1개사) 11.6%, 세라믹( 2 5개사) 9.1%, 제지( 2 9개사)

4.9%, 고무( 1 0개사) 4.6%, 의약·농약( 3 4개사) 4.1%, 비철금속( 6개사) 3.4%, Chemicals(19개

사) 3.1%, 무기화학( 1 2개사) 3.0%, 플래스틱( 1 6개사) 2.4%, 화장품( 7개사) 1.8%의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Up Stre a m에서 Down St re a m에 이르는 에너지·화학섬유·석유화학이전체의 4 4 . 7 %를 점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2 3 4개 화학기업 가운데 9 4년 매출액 규모면에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유공, LG화학,

쌍용정유를 비롯한 8개기업으로 나타났으며, 1000억~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고려합섬,

태광산업, 금호 등을 포함한 8 7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매출실적이 1 0 0억~ 1 0 0 0억원대를 보인 기업은 1 3 6개 기업으로 나타나 국내 화학산업은 중견기업들

이 주축이 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매출액이 1 0 0억원 미만인 기업도 3개사나 됐다.

4 9 8 6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동양맥주와 1 0 0 4억원을 기록한 아세아제지 등 1 0 0 0억원 이상 5 0 0 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7 2개로 전체 2 3 4개 기업의 3 0 . 8 %를 차지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화학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구성현황 (단위 : %)

에너지

2 0 . 7

식음료

1 8 . 8

화학섬유

1 2 . 4

석유화학

1 1 . 6

세라믹 9 . 1

제지 4 . 9

고무 4 . 6

의약·농약 4 . 1

비철금속 3 . 4

Chemicals 3.1

무기화학 3 . 0

플래스틱 2 . 4

화장품 1 . 8



9 4년 매출액 증감률에 있어서는 9 3년대비 71.8% 증가한 동해펄프가 돋보였으나, 국내 유일의 펄프

제조기업이라는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 펄프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 4 4 0억원의 매출을 올린 극동도시가스는 9 3년대비 7 4 . 9 %라는 경이적인 매출액 증가로 2 3 4개 화학

기업중 단연 두각을 나타냈으며, 93년대비 5 7 . 9 %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한 상아제약의 경우 한보그

룹이 인수한 후 쾌속성장하고 있다.

9 4년기준 3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보인 기업은 호남석유화학을 비롯 총 2 2개 기업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무기화학 4개사, 세라믹 4개사, Chemicals 3개사, 석유화학 2개

사, 제지 2개사, 의약·농약 2개사, 식음료 2개사, 고무, 플래스틱, 에너지각각 1개사이다.

이에 반해 화승실업은 9 3년대비 41.4%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신발산업 사양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 3 4개 화학기업 매출액기준 종합순위에서는 유공이 9 2년, 93년에 이어 9 4년에도 5조8 6 5 7억원의 실

적을 올려 1위를 고수, 국내 화학기업중 최대규모를 이어 갔다.

매출액기준 1 0위내 화학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공·쌍용정유·한화에너지등 에너지기업 3개사,

L G화학·한화종합화학 등 석유화학기업 2개사, 고려합섬·태광산업 등 화학섬유기업 2개사, 식음

료기업인 제일제당과 세라믹기업인 쌍용양회, 그리고 비철금속기업인 L G금속이 전체2 3 4개 기업중

상위 1 0권에 랭크돼, Up St re a m에서 Down St re a m에 이르는 규모화된 N C C관련 기업들이 전체

화학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기준 1 1위에서 3 0위까지 랭크된 기업들을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화학섬유 6개사, 식품 5

개사, 고무·세라믹 각각 2개사, 제지·화장품·C h e m i c a l s·무기화학·석유화학이 각각 1개사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1 0위권내에 들지 못했던 고무, 제지, 화장품, Chemicals, 무기화학등이 주력업종인 금

호,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태평양, 고려화학, 한화등이 3 0위권내에 신규 진입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고루 랭크된 에너지, 석유화학, 화학섬유, 식음료, 세라믹 등의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유 공

쌍 용 정 유

한 화 에 너 지

서 울 도 시 가 스

극 동 도 시 가 스

미 창 석 유

한 국 쉘 석 유

울 산 에 너 지

합 계

5 , 8 6 5 , 6 9 9

2 , 4 1 5 , 4 0 1

1 , 5 6 9 , 3 3 2

2 0 4 , 3 0 3

1 4 0 , 0 6 1

5 3 , 6 1 1

4 5 , 4 8 0

3 6 , 4 5 4

1 0 , 3 3 0 , 3 4 1

에너지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L G 화 학

한화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미 원 유 화

금호석유화학

동 부 화 학

이 수 화 학

한국카프로락탐

코 오 롱 유 화

한 국 석 유

극 동 유 화

합 계

2 , 8 0 2 , 5 8 2

1 , 2 1 6 , 9 1 4

4 5 4 , 4 0 8

2 8 7 , 6 3 3

2 4 3 , 1 0 1

2 3 9 , 8 3 2

2 3 1 , 7 1 2

1 2 8 , 3 7 5

8 8 , 2 8 6

5 8 , 2 4 2

2 7 , 5 6 0

5 , 7 7 8 , 6 4 5

석유화학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0

1 1



영세화된 기업규모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부문은 2 3 4개 기업중 8개로 총매출액 1 0조3 3 0 3억원으로 2 3 4개기업 전체매출액의 2 0 . 7 %를

점유했으며, 평균매출액은 1조2 9 1 2억원으로 나타났다. 유공·쌍용정유를 포함한 7개기업의 매출액

이 증가한 반면 한화에너지는 적자가 누적돼 매출액이 9 3년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별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1 1 2 6억9 7 0 0만원을 기록한 쌍용정유가 1위를 차지해 9 4년 치열했던

국내 정유5사의 시장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어 5 2 9억8 3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유공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서울도시가스

와 극동도시가스도 영업환경이 호전돼 각각 4 7억3 0 0 0만원과 3 7억8 2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

다. 

특히 2 5억5 7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여 9 3년대비 275.8% 증가한 울산에너지는 향후 급신장할 것

으로 파악된다.

에너지부문의 당기순이익 총 1 3 1 9억1 8 0 0만원은 전체 2 3 4개기업 당기순이익의 1 3 . 8 %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출액비중 2 0 . 7 %와 비교했을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부문은 2 3 4개 화학기업중 1 1개 기업이 포진했으며, 94년 총매출액은 5조7 7 8 6억원으로 전

체대비 1 1 . 6 %를 차지했다. 총 당기순이익은 1 7 5 8억8 5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1 8 . 4 %를 보였는데 이

는 유례없는 호황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9 3년 적자에서 허덕였던 한화종합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흑자로 전환된 것도 9 4년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예상치 않은 활황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외국의 거대 석유화학공장들의 폭발사고

및 트러블에 따라 9 4년초만 해도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던 국내 석유화

학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사별 매출액기준으로 볼때 2조8 0 2 5억8 2 0 0만원의 실적을 올린 L G화학이 9 3년대비 22.9% 증가로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고 려 합 섬

태 광 산 업

동 양 나 이 론

코 오 롱

제 일 모 직

선경인더스트리

제 일 합 섬

한 일 합 섬

대 한 화 섬

한 국 물 산

고 려 포 리 머

합 계

8 8 5 , 7 4 9

8 5 0 , 5 9 6

8 0 5 , 0 7 1

7 6 1 , 5 1 2

7 2 4 , 2 6 0

6 6 6 , 1 1 4

5 8 0 , 6 3 3

4 7 1 , 5 2 8

3 5 1 , 4 9 5

4 4 , 2 9 9

1 3 , 4 9 3

6 , 1 5 4 , 7 5 0

화학섬유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금 호

한 국 타 이 어

화 승 화 학

우 성 타 이 어

동 일 고 무 벨 트

동 아 타 이 어

홍 아 타 이 어

평 화 산 업

한 국 벨 트

혜 성 테 푸

합 계

8 5 0 , 5 5 3

8 4 3 , 8 6 9

1 2 4 , 6 1 2

1 1 3 , 9 9 9

9 2 , 6 0 0

8 5 , 1 0 4

7 3 , 2 6 8

7 1 , 3 2 9

1 4 , 3 6 0

4 , 7 4 9

2 , 2 7 4 , 4 4 3

고무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3

4

5

6

7

8

9

1 0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당기순이익면에서도 9 3년대비 106.03% 증가한 9 1 6억

4 2 0 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9 4년 흑자로 전환된 한화종합화학이 1조2 1 6 9억1 4 0 0만원으로 2위에 올랐으며, 4544억8 0 0만원의 호

남석유화학, 2876억3 3 0 0만원의 미원유화, 2431억1 0 0만원의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섬유부문은 1 1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의 총매출액은 6조1 5 4 7억원으로 전체대비

1 2 . 4 %를 차지한 반면, 총 당기순이익은 1 8 0 2억1 9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1 8 . 8 %의 점유율을 나타냈

다.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이 6.1% 앞서 9 4년 국내 화학섬유부문의 경영실적은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

된다.

태광산업, 제일모직, 대한화섬등을 포함한 1 0개 기업이 순이익을 상당히 많이 남겼으며, 93년 적자

였던 한일합섬도 9 4년에는 흑자로 전환돼 6 3억3 2 0 0만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매출액기준으로는 고려합섬이 9 3년대비 25.6% 증가한 8 8 5 7억4 9 0 0만원으로 1위자리를 가까

스로 지켰으며, 8505억9 6 0 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태광산업이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또 동양나이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제 일 제 당
롯 데 제 과
롯 데 칠 성
미 원
동 양 맥 주
동 원 산 업
오 뚜 기 식 품
대 한 제 당
남 양 유 업
동 양 제 과
삼 양 식 품
동 방 유 량
조 선 맥 주
두 산 음 료
두 산 종 합 식 품
롯 데 삼 강
세 원
크 라 운 제 과
삼 립 G F
비 락
우 성 사 료
한 성 기 업
선 진
풀 무 원 식 품
고 려 산 업
우 성 식 품
범 양 식 품
진 로 종 합 식 품
기 린
제 일 사 료
백 화
보 해 양 조
호 남 식 품
대 주 산 업
천 광 산 업
진 로 발 효
대 선 주 조
제 일 곡 산
서 울 식 품
명 신 화 성
한 일 사 료
고 제
무 학 주 정
풍 국 주 정
고 려 특 수 사 료
광 일
합 계

1 , 4 3 1 , 8 9 4
6 5 0 , 8 0 9
6 1 9 , 2 0 0
5 3 3 , 8 1 7
4 9 8 , 5 9 9
4 2 0 , 7 5 1
3 6 2 , 9 1 0
3 3 8 , 1 1 4
3 1 6 , 6 7 5
3 1 6 , 1 5 8
2 9 1 , 1 5 9
2 9 0 , 6 5 5
2 7 3 , 7 1 6
2 6 5 , 1 2 2
2 1 1 , 5 2 2
2 1 0 , 2 4 6
2 0 5 , 6 8 2
1 8 0 , 1 6 2
1 5 5 , 2 5 4
1 4 5 , 6 8 6
1 4 1 , 8 6 5
1 2 9 , 3 0 2
1 0 4 , 7 5 0
1 0 1 , 1 5 7
9 9 , 4 0 5
9 6 , 8 3 2
9 3 , 9 3 9
9 2 , 3 0 6
8 9 , 3 2 3
8 4 , 1 6 0
8 1 , 9 2 5
7 3 , 9 8 2
6 4 , 9 7 3
6 2 , 3 2 0
5 1 , 1 0 7
4 2 , 8 7 1
3 9 , 3 1 5
3 6 , 2 7 5
3 2 , 0 4 8
2 7 , 5 6 4
2 6 , 5 1 8
2 3 , 0 1 9
2 2 , 3 9 2
2 1 , 1 0 9
1 7 , 7 6 5
1 0 , 9 5 2

9 , 3 8 5 , 3 0 5

식음료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4 0
4 1
4 2
4 3
4 4
4 5
4 6



론 8 0 5 0억7 1 0 0만원, 코오롱 7 6 1 5억1 2 0 0만원, 제일모직 7 2 4 2억6 0 0 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태광산업이 8 4 2억9 5 0 0만원으로 2위를 기록한 제일모직의 2 8 7억5 0 0만원에

무려 5 5 5억9 0 0 0만원의 격차를 벌여 9 4년내내 증권가에서 귀족주로 대접받아온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무부문에선 1 0개기업 총매출액이 2조2 7 4 4억으로 전체대비 4 . 6 %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

다.

총 당기순이익에서는 3 7 4억3 7 0 0만원의 적자를 보여 경영실적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동 아 제 약
한 농
녹 십 자
유 한 양 행
영 진 약 품
종 근 당
중 외 제 약
경 농
광 동 제 약
한 독 약 품
보 령 제 약
제 일 약 품
삼 성 제 약
한 미 약 품
신 풍 제 약
동 신 제 약
동 방 아 그 로
동 성 제 약
한 정 화 학
상 아 제 약
삼 진 제 약
일 성 신 약
삼 일 제 약
성 보 화 학
서 흥 캅 셀
한 올 제 약
태 평 양 제 약
환 인 제 약
근 화 제 약
대 한 약 품
대 원 제 약
한 농 화 성
경 동 제 약
건 풍 제 약
합 계

2 3 6 , 8 9 7
1 6 5 , 5 2 0
1 5 4 , 1 7 1
1 4 8 , 0 1 9
1 1 1 , 3 7 2
1 1 0 , 9 2 3
1 1 0 , 0 3 5
8 5 , 9 1 6
6 5 , 7 1 8
6 5 , 2 1 1
6 3 , 4 2 9
6 2 , 4 9 9
6 0 , 1 0 6
5 1 , 8 6 2
4 6 , 9 6 2
4 4 , 3 5 7
4 4 , 1 9 7
4 2 , 0 2 2
3 7 , 7 0 4
3 5 , 0 5 1
3 3 , 6 4 8
3 0 , 2 5 9
2 8 , 0 0 1
2 7 , 2 9 1
2 6 , 2 6 5
2 4 , 7 7 4
2 4 , 5 2 9
2 0 , 0 4 4
1 6 , 1 3 8
1 5 , 2 1 6
1 3 , 7 4 3
1 2 , 8 4 1
1 2 , 3 5 8
1 0 , 0 1 6

2 , 0 3 7 , 0 9 4

의·농약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고 려 화 학
벽 산
대한페인트잉크
건 설 화 학
동 성 화 학
한 국 포 리 올
송 원 산 업
조 광 페 인 트
삼 화 페 인 트
강 남 화 성
영 일 화 학
한 국 알 콜 산 업
전 진 산 업
경 인 양 행
한 일 아 연 화
동 남 합 성
보 락
대 덕
유 진 화 학 공 업
합 계

3 9 3 , 0 8 6
1 9 7 , 5 6 5
1 3 8 , 1 2 8
1 2 0 , 0 0 2
1 1 9 , 6 6 7
1 1 0 , 0 4 9
9 2 , 6 5 9
5 7 , 4 5 7
5 4 , 9 5 2
5 2 , 9 2 5
4 2 , 9 4 8
4 1 , 1 5 0
3 5 , 4 2 6
3 0 , 9 5 6
2 2 , 2 1 0
1 8 , 7 0 0
1 4 , 9 2 1
1 4 , 1 0 3
1 1 , 8 6 4

1 , 5 6 8 , 7 6 8

C h e m i c a l s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이는 금호가 4 6 9억3 0 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큰 몫을 차지했으며, 우성타이어도 3 8 1억7 2 0 0만

원의 적자를 보여 타이어기업들의 9 4년 시장쟁탈전이 치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반해 한국타이어는 2 1 3억9 7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금호와 우성타이어가 적자에 허덕인 것

과 비교해 단연 돋보였다.

매출액기준으로 볼때 금호가 8 5 0 5억5 3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타이어가

8 4 3 8억6 9 0 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식음료부문은 총 4 6개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9 4년 기록한 총매출액은 9조3 8 5 3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매출액은 2 0 4 0억2 8 0 0만원이었으며, 234개기업 대비 1 8 . 8 %의 매출액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

당기순이익은 1 2 9 6억2 5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1 3 . 5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매출액 실적을 살펴보면, 제일제당이유일하게 1조원을 돌파한 1조4 3 1 8억9 4 0 0만원을 기록했

으며, 6508억9 0 0만원의 롯데제과, 6192억원의 롯데칠성 순으로 나타났다. 미원이 5 3 3 8억1 7 0 0만

원, 동양맥주가 4 9 8 5억9 9 0 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또한 3 3 4억7 4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미원이 9 4년 한해동안 가장 실속있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 5 1억9 1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세원, 93억7 7 0 0만원의 롯데칠성 순

이었다.

이 가운데 세원은 9 2년 1 6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9 3년에는 무려 7306.2% 증가한 1 1억8 5 0 0만원,

9 4년에는 1181.9% 증가한 1 5 1억9 1 0 0만원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1 9 1 4 . 2 %의 당기

순이익 증가를 나타낸 동원산업의 경우 4 6개 식음료기업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향후 성장속도

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음료기업 가운데 두산음료, 서울식품, 범양식품은 흑자로 돌아선 반면 동양맥주, 우성식품은 적자

로 전환됐다.

특히 동양맥주는 주력상품인 아이스맥주의 마켓팅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이 적자로 전환된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진로종합식품과 두산종합식품은 9 3년에 이어 9 4년에도 적자가 지

속돼 경영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산종합식품의 부채비율은 무려 2 4 5 4 . 2 %로 재무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태 평 양

한 국 화 장 품

동 산 씨 앤 지

피 어 리 스

라 미 화 장 품

피 죤

보 령 장 업

합 계

6 0 3 , 4 0 5

1 0 1 , 4 7 1

5 3 , 7 9 1

4 9 , 1 2 9

4 6 , 6 9 2

2 7 , 6 6 6

2 6 , 5 3 2

9 0 8 , 6 8 6

화장품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한 화

동 양 화 학

삼 성 정 밀 화 학

포 스 코 켐

국 도 화 학

경 기 화 학

한 국 티 타 늄

제 일 물 산

백 광 산 업

금 양

영 우 화 학

조 흥 화 학

합 계

3 8 3 , 3 4 5

3 7 6 , 2 5 1

2 3 5 , 0 5 8

1 4 7 , 4 2 3

8 4 , 4 7 1

7 6 , 1 9 2

4 6 , 0 4 0

4 4 , 4 0 4

3 8 , 1 4 0

3 5 , 7 3 7

3 0 , 5 1 2

1 7 , 1 9 0

1 , 5 1 4 , 7 6 3

무기화학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구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의약·농약부문은 3 4개 기업으로 구성, 총매출액이 2조3 7 0억원으로 전체대비 4 . 1 %를 나타냈으며,

기업평균으로는 5 9 9억1 4 0 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 총 당기순이익은 4 1 8억5 0 0만원을 기록해 전체대비 4 . 4 %의 비중을 차지했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전체화학기업 가운데 겨우 5 0위에 턱걸이한 동아제약의 9 4년 매출액이 2 3 6 8억

9 7 0 0만원으로 의약·농약부문 기업중 1위를 점했으며, 1655억2 0 0 0만원의 한농, 1541억7 1 0 0만원의

녹십자, 1480억1 9 0 0만원의 유한양행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9 3년대비 57.9% 증가한 3 5 0억5 1 0 0만원을 기록한 상아제약의 매출신장이 가장 돋보인 반

면, 한정화학은 적자로 전환됐으며 태평양제약이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0개 Chemicals기업들의 9 4년 총매출액은 1조5 8 1 1억2 6 0 0만원, 기업 평균매출액은 7 9 0억5 6 0 0만

원으로 나타나 C h e m i c a l s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중견 내지 소규모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9 3 0억8 6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고려화학은 C h e m i c a l s업계 선두자리를 고수중이며, 1975억

6 5 0 0만원의 벽산이 그 뒤를 잇고, 1381억2 8 0 0만원을 기록한 대한페인트잉크 순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면에서는 고려화학이 3 3 8억1 6 0 0만원을 기록해 가장 실속이 있었으며, 46억1 5 0 0만원의

한국포리올, 39억8 5 0 0만원의 실적을 올린 송원산업, 한국알콜산업, 건설화학, 동성화학, 경인양행,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쌍 용 양 회

동 양 시 멘 트

금 강

한 일 시 멘 트

현 대 시 멘 트

성 신 양 회

한 라 시 멘 트

아 세 아 시멘 트

두 산 유 리

한 국 유 리

조 선 내 화

동 서 산 업

태평양종합산업

삼 광 유 리

유 진 기 업

한 국 카 본

일 신 석 재

대 림 요 업

행 남 자 기

부 산 산 업

태 원 물 산

경 북 콘 크리 트

백 광 소 재

국 영 유 리

한 국 내 화

합 계

1 , 0 7 8 , 0 0 7

5 8 0 , 3 8 1

4 4 1 , 1 3 3

3 2 1 , 2 1 4

2 9 5 , 3 1 5

2 8 1 , 6 5 7

2 4 0 , 4 6 3

2 0 7 , 2 1 0

1 7 7 , 4 2 3

1 6 9 , 5 4 2

1 5 8 , 4 3 5

1 3 8 , 7 8 7

7 7 , 9 4 0

4 6 , 6 3 5

4 0 , 0 1 5

3 9 , 7 4 4

3 9 , 1 4 1

3 5 , 5 0 0

3 3 , 4 4 6

2 7 , 7 6 8

2 3 , 8 5 9

2 3 , 1 8 1

2 2 , 1 1 4

2 0 , 8 2 4

2 0 , 0 8 3

4 , 5 3 9 , 8 1 7

세라믹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L G 금 속

고 려 아 연

영 풍

남 선 알 미 늄

조 일 알 미 늄

삼 아 알 미 늄

합 계

1 , 0 0 7 , 4 5 9

3 1 1 , 1 6 3

1 1 7 , 1 0 0

1 0 6 , 1 2 9

7 2 , 5 3 3

6 8 , 9 4 9

1 , 6 8 3 , 3 3 3

비철금속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1

2

3

4

5

6



대한페인트잉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9 4년 당기순이익 상위 랭크에 페인트기업들이 올라 호황을 구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부문은 7개 기업이 총 9 0 8 6억8 6 0 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체대비 1.8% 비중을 보였으며

총 당기순이익도 1 8 0억3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1 . 9 %를 차지했다.

6 0 3 4억5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태평양이 화장품업계 1위자리를 고수했으며, 1014억7 1 0 0만원을

기록한 한국화장품이 2위에 올랐다.

한편, 라미화장품은 9 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 동산씨앤지는 적자가 지속돼 4 9억5 5 0 0만원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새 한 미 디 어

서 통

율 촌 화 학

내쇼날푸라스틱

삼 영 화 학

진 양

화 승 실 업

세 화

삼 진 화 학

덕 성 화 학

대 원 화 성

우 신 산 업

원 풍

주 화 산 업

한국폴리우레탄

에 이 콘

합 계

2 6 8 , 5 8 1

1 9 0 , 3 7 2

1 1 4 , 3 4 3

8 8 , 8 8 6

8 4 , 8 9 4

7 5 , 0 2 7

7 0 , 7 7 8

6 8 , 6 9 8

4 4 , 5 7 2

4 3 , 5 7 7

3 5 , 6 7 6

3 4 , 9 2 8

2 5 , 1 4 1

2 2 , 8 4 5

1 8 , 3 4 9

9 , 3 9 0

1 , 1 9 6 , 0 5 7

플래스틱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회 사 명 매 출 액순 위

한 솔 제 지

쌍 용 제 지

세 풍

대 한 펄 프

동 해 펄 프

한 국 제 지

아 세 아 제 지

한 창 제 지

신 풍 제 지

한 국수 출 포 장

태 림 포 장

조 일 제 지

대 한 제 지

모 나 리 자

삼 보 판 지

신 대 양 제 지

대 영 포 장

중 앙 제 지

대 양 제 지

동 일 제 지

대 림 제 지

삼 일 공 사

대 원 제 지

삼 덕 제 지

삼 륭 물 산

동 신 지 공

개 나 리 벽 지

삼 화 실 업

태 영 판 지

합 계

6 2 7 , 9 7 7

2 1 6 , 2 5 5

2 0 3 , 4 0 2

1 7 7 , 4 7 5

1 5 1 , 5 0 7

1 4 7 , 4 6 7

1 0 0 , 3 6 4

8 1 , 4 5 8

7 3 , 4 5 2

6 9 , 5 3 8

5 5 , 3 7 3

4 9 , 7 9 2

4 9 , 7 5 5

4 7 , 0 2 7

4 6 , 7 5 7

4 0 , 9 1 9

3 8 , 3 2 8

3 3 , 2 4 4

3 2 , 6 8 4

3 2 , 2 0 4

3 1 , 4 4 0

2 9 , 8 3 9

2 5 , 0 3 2

2 4 , 7 6 7

2 1 , 8 2 7

1 7 , 3 9 2

1 3 , 6 8 0

1 2 , 5 5 5

9 , 0 1 6

2 , 4 6 0 , 5 2 6

제지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100만원)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화학부문은 동양화학을 필두로 1 2개 기업이 포진, 총매출액 1조5 1 4 7억원으로 전체대비 3 . 0 %

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총 당기순이익은 2 2 4억9 5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2 . 3 %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됐다.

동양화학을 추월한 한화가 3 8 3 3억4 5 0 0만원의 실적을 올려 매출액기준 무기화학부문 1위기업으로 부

상했으며, 3762억5 1 0 0만원의 실적을 보인 동양화학이 2위로 밀려났다. 3위는 2 3 5 0억5 8 0 0만원의

삼성정밀화학이 차지했으며, 그 뒤를 1 4 7 4억2 3 0 0만원의 포스코켐, 844억7 1 0 0만원의 국도화학,

7 6 1억9 2 0 0만원의 경기화학 순으로 나타났다.

한화와백광산업이흑자로전환된반면, 경기화학과조흥화학은적자로전환됐는데이는 9 4년 가성소다국

제가격이급등하면서내수가격도동반상승해관련기업들이재미를톡톡히본 때문으로풀이된다.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9 3년대비 17.9% 증가한 동양화학이 7 7억6 6 0 0만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국

도화학이 101.8% 증가한 6 0억8 5 0 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3 4억6 6 0 0만원의 한국티타늄이 3위로 부상했고, 28억9 1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9 3년 적자

에서 9 4년 흑자로 돌아선 한화가 4위로 부상했다.

한솔화학이 인수한 영우화학의 경우 203.8% 증가한 2 5억4 9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조금은 이

른 평가지만 성공한 M & A로 평가받고 있다.

세라믹부문은 2 5개 기업이 4조5 3 9 8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해 전체 2 3 4개 화학기업중 9 . 1 %의 비중

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흑자로 전환된 기업과 적자로 전환된 기업이 각각 3개사 및 4개사로 나

타나 부침이 심한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쌍용양회가 1조7 8 0억7 0 0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해 거대기업으로 탈바꿈해가고 있

으며, 5803억8 1 0 0만원의 동양시멘트, 4411억3 3 0 0만원의 금강이 뒤를 이었다. 또 한일시멘트가

3 2 1 2억1 4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으며, 2953억1 5 0 0만원의 현대시멘트 순으로 나타났다.

세라믹 상위 1 0대기업중 시멘트 관련기업이 7개나 포진해 있어 시멘트산업의 규모화를 짐작할 수 있

는 근거가 되고 있다.

2 5개 세라믹 관련기업들의 총 당기순이익은 1 1 9 1억9 6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1 2 . 4 %의 비중을 차지해

영업환경은 많이 호전됐으나 한라시멘트의 경우 2 8 7억4 9 0 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강이 3 4 7억7 9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7대 시멘트기업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해 내실있는 기업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뒤를 2 9 7억5 0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쌍용양회가 바짝 추격하고 있으

며, 180억6 3 0 0만원의 동양시멘트, 151억5 2 0 0만원의 아세아시멘트, 132억8 9 0 0만원의 한일시멘트,

1 1 4억3 5 0 0만원의 한국유리 순으로 나타났다.

비철금속부문은 6개 기업 총매출액이 1조6 8 3 3억원으로 전체대비 3 . 4 %의 비중을 보였으며, 총 당

기순이익은 4 3 6억2 2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4 . 6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7 4억5 9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L G금속이 9 3년대비 27.3% 증가했고, 고려아연은 2 1 . 8 %

증가한 3 1 1 1억6 3 0 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영풍은 1 1 7 1억원을 기록해 18.7% 증가했다. 689

억4 9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삼아알미늄은 1 0억2 4 0 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비철금속 기업중 유일

하게 적자로 전환됐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1 8 7억6 3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가장 실속있는 영업을 한 고려아연에 이어

영풍이 9 3억5 5 0 0만원을 나타냈으며, LG금속의 경우 9 2억3 2 0 0만원으로 1 7 4 2 . 7 %라는 경이적인 당

기순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제지부문에선 2 9개 기업의 총매출액이 2조4 6 0 5억원으로 전체대비 4 . 9 %를 기록했으며, 총당기순이

익은 8 1 1억3 9 0 0만원으로 전체대비 8 . 5 %의 비중을 나타냈다.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 3개, 적자가 지속된 기업이 5개로 나타나 9 0년대초 침체에 빠졌던 제지산업이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지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된 한솔제지는 6 2 7 9억7 7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해 9 3년대비

29.8% 증가했다. 또한 쌍용제지가 2 1 6 2억5 5 0 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세풍 2 0 3 4억2 0 0만원,

대한펄프 1 7 7 4억7 5 0 0만원, 동해펄프 1 5 1 5억7 0 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2 7 0억7 1 0 0만원을 기록한 신풍제지가 9 3년대비 170.6% 증가로 1위를 차지

했으며, 198억3 1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인 한솔제지가 2위에 올랐다. 

또 9 4년 흑자로 전환된 한국제지가 7 4억2 0 0 0만원으로 3위에 올랐으며, 93년대비 259.5% 증가한

6 9억3 2 0 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아세아제지 및 5 3억3 1 0 0만원을 기록한 삼보판지 순으로 나타났

다.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동해펄프, 태영판지, 세풍, 대원제지, 한창제지등이며 이중 한창제지의 경우

매출은 9 3년대비 48.8% 증가한 8 1 4억5 8 0 0만원을 기록했으나 5 1억3 2 0 0만원의 적자를 보여 재무구

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플래스틱부문은 1 6개 기업이 총 1조1 9 6 0억원의 매출실적을 나타내 전체대비 2 . 4 %의 비중을 보인

반면 총 당기순이익은 1 5 6억6 0 0 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 6개 기업중 삼영화학만이 흑자로 전환됐으며, 내쇼날푸라스틱, 진양, 삼진화학등은 적자가 지속됐

다. 화승실업도 적자로 전환돼 플래스틱 부문은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한미디어가 2 6 8 5억8 1 0 0만원으로 9 4년 플래스틱 부문 매출실적 1위를 기록했으며, 1903억7 2 0 0만

원의 실적을 올린 서통과 1 1 4 3억4 3 0 0만원을 보인 율촌화학이 각각 2 , 3위를 차지했다.

이중 대부분의 플래스틱 기업들이 정체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것과 비교해 율촌화학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70.5% 증가한 2 7억4 3 0 0만원으로 주목받았다.

<화학저널 1 9 9 5 / 5 / 1 5 >


